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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개

념이 정립되었고,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에 대해서는 1970년대에 발생한 1차 및 2차 

석유위기(oil shock) 때부터 석유대체에너지원으로서 고려하

였다는 것에 비해서는 늦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2008년에 수립된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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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제 3차 기본계획)에 이르

기까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정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제 3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정량적 목표로

서 1차에너지 대비 2020년의 6.08%, 2030년의 11.0%를 제

시하였다. ｢제 3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에서 시장･민간주도로 전환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에서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본추진전

략의 핵심은 ① 산업화와 연계된 전략적 R&D 추진, ② 부품 

및 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다. 그리고 보급

목표와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총 111.5

조 원(보급투자비 100조 원, 기술개발투자비 11.5조 원)의 투

자비가 소요될 것이며, 이 중에서 정부투자비는 2030년까지 

총 39.2조 원(보급투자비 32조 원, 기술개발투자비 7.2조 원)

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유용성에 근거

하여 많은 투자비와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

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

므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정책의 유용성

이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되므로 시행을 위한 지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지식경제부(2011)가 신재생에너지산업

들 중에서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성장이 컸고, 이 분야들

이 제 2의 반도체 및 조선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와 유발효과분석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생산에 따른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산업연

관분석에서 사용하는 산업연관표는 특정산업에 대한 수요의 

발생에 따른 다른 산업의 유발효과를 추정할 때에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공표산업연관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독립하여 설정하고 있지 않다. 해외도 신재생에너

지를 포함하는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

지만, 아직까지 공표산업연관표에 신재생에너지가 하나의 산

업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의 

산업연관표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부문으

로 설정하여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각 산업에 대해서 갖는 생산측면에서의 유

발효과를 추정한다.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위하여 정부가 지

원정책을 사용하므로 보급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데이터의 이용제약성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의 범위

를 설비의 제조에 한정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3에서는 분석

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 반영의 산업연관표 2009 작성을 정

리한다. 역기에서는 필요한 기초통계들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에 대한 통계도 정리한다. 

4에서는 산업연관표와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요 발생에 따른 유발효과를 실증분석하고, 5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국내연구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의 특정한 에너지원을 대

상으로 효과를 측정하거나, 경제성을 평가한 연구가 많다. 김

진오･김정완･부경진(2005)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을 대

상으로 생산원가방식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배정환･김진오･조상민(2006)은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에너

지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잠재량을 도출하여 잠재적 투자수요에 따른 연관산업

에 대한 파급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파급효과분

석에서는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과 지역간 연산가능일

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였다.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에너

지의 잠재량에 기초한 지역별 파급효과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에너지는 낙후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0)은 2008년 산업연관표(산업분류 8

부문, 산업분류는 농림수산임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 연구기관, 신재생에너지, 기타)와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으로 추가적인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신재

생에너지를 하나의 부문분류로 설정하였고, 분석에서 사용하

는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가 8개이다. 연구에서 산업연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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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예산액 
단위: 십억 원

2003 2005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180 2881 7844 7741 8084 10035

R&D 370 941 2,088 2194 2528 2677

보급 754 1862 4,490 3154 2920 3118

발전

차액
57 78 1,267 2392 2636 3950

인프라조성 290

주: 보급은 보조와 윰자를 포함함.

2011년의 통계는 계획치임.

자료: 지식경제부(2010)

분석통계로 이용하면 거시(macro)통계들이 집계(aggregate)

통계여서 산업간의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단점

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 사용하는 부문분류의 수

가 너무 작으면 산업연관표가 제공하는 산업에 대한 미시

(micro) 정보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국외연구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와 특정한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병행되고 있

다. 유럽의 각 국들은 자국의 높은 실업율을 완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고용의 창출 정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초통

계를 갖추고 있으며, 500부문 이상의 부문분류를 갖는 산업

연관표를 공표하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 산업연

관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Ragwitz et al.(2009)는 유럽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시나리오와 기술 수출에서의 EU의 

경쟁력을 구분한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

으로는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은 EU 국가들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

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하여 RES(renewable 

energy system)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은 현재에도 크

지만,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McEvoy 

and Longhurst(2000)는 영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대상으

로 하여 고용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하여 10년간의 투자변화액이 유도한 고용의 변화를 살폈다.

일본 環境省(2008)은 2000년 산업연관표(내생부문 104개)

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산업진흥과 고용창출

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매스발전, 태양열온수기, 기타 

열이다. 분석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별로 투자액의 

전제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투자로 산업진흥과 고용창출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기타제조업, 상업, 연구분야 등에서도 간접적인 고용창출효

과가 발생하였다.

일본 環境省(2008)은 산업연관표에서 태양광발전이 대응

하는 산업으로 제품은 “기타전기기기”, “시공+유지”는 “건설

보수”로 설정하였다. 태양광발전의 경우에 설비비용은 “국내

기업생산량 × 제품가격”을, 시공비용은 “국내신규도입량 × 
공사단가”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그리고 유지비용에 대한 

가정으로 도입년도부터 설비비용와 시공비용 합계의 1%가 

매 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일본 経済社会総合研究所(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SRI)(2007)은 “SNA와 정합적인 에너지통계의 

이용방법의 확립”과 “SNA와 정합적인 에너지통계를　위한　기
술정보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와 산업연관분석방법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 하이브

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이산화탄소회수․저장(CCS), 삼림관

리의 LAC 분석이 이루어졌다. 

3. 태양광발전설비 반영의 산업연관표 

2009 

3.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융자 및 발전차액 등에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중점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Table 1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액 추이이

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2003년 118십

억 원에서, 2005년 288십억 원, 2010년 808십억 원으로 6.6

배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금액은 2003년 37십억 

원에서, 2010년 253십억 원으로 6.8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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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2004 2007 2009 2010 2011

기업체수

(개)
41 100 192 215

고용인원

(명)
689 3691 10407 13380 17161

매출액

(조원)
0.14 1.25 5.1 8.1 14.5

수출

(억 USD)
0.65 7.8 25.9 45.8 84.2

민간투자

(조원)
0.72 2.91 3.56 4.14

주: 2011년의 통계는 전망치임.

자료: 지식경제부(2011)

자료: ESRI(2007)

Fig. 1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련 산업

지식경제부(2011)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규모는 기업체수가 215개, 고용인원은 

13,380명, 매출액은 8,128십억 원, 수출액은 45.8억 USD이

다(Table 2 참조). 태양광제조업체의 수는 2004년의 10개에

서 2007년의 30개, 2010년에 97개로 증가하였다. 태양광산

업의 매출액은 2004년의 33십억 원에서 2007년의 441십억 

원, 2010년의 5,910십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풍력제조업체

의 수는 2004년의 13개에서 2007년의 23개, 2010년에 32개

로 증가하였다. 풍력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의 101십 원에

서 2007년의 619십억 원, 2010년의 1,168십억 원으로 증가하

였다. 이러한 실적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2011)는 신재생에

너지산업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성장이 컸으

며, 이 분야들은 제 2의 반도체 및 조선산업으로서의 성장가

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2 태양광발전설비 반영의 산업연관표 2009 
작성

ESRI(2007)은 태양광발전시스템,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

오연료, 이산화탄소회수․저장(CCS), 삼림관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들의 보급에 

따른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산업연관

표의 투입계수를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표산업연관표에서 태양광발

전을 분류하기 위하여 ESRI(2007)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제

조분야의 투입계수를 적용하였다. 이는 부록에 기재한다. 일

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공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다양한 

기초통계를 갖고 있으며, 산업연관표의 기초분류는 500부문 

이상이다. 따라서 ESRI(2007)이 추정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입계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여부와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benchmark로서 유의하다. 그러나 우리나

라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의 생산공정들이 일본의 해당 생

산공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야 한다. 

ESRI(2007)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제조단계와 유통 및 소

비단계로 나누어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태양광발

전시스템이 제조단계보다 사용단계에서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사용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의 제조단계에만 초점을 맞춘다. 

Fig. 1은 태양광발전시스템관련산업의 구조도이다. 각 산

업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제품과 

산업간의 상호연관이 나타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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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가 주체이며, 태양전지는 “기타전기기기”의 “기타전

기전자기계기구”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최신 공표산업연관표는 2009년(2011년 공표)

이므로 2009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사용하는 것은 태양광발전과 관련

된 통계로서 매출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광발

전에 특화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내생부문 168부

문의 산업연관표를 내생부분 35부문으로 재집계한다1).

우리나라 산업연관표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시키

려면 태양광발전설비의 배분구조를 반영하는 하나의 행과 태

양광발전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투입구조를 반영하는 하나의 

열을 추가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전자기계” 내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과 열 모두에서 태양광발전설비의 

크기만큼을 “전기전자기계”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열과 새로

운 행을 만든다. 우리나라 산업연관표 168부문분류의 경우에 

096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105 가정용 전기기기

가 “전기전자기계”에 포함된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열을 만들기 위해서 2009년 기준의 태

양광발전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2009년에 “전기전자기계”의 

부가가치는 56,614 십억 원이었고, 지식경제부(2010)에 따르

면 태양광발전의 매출액은 3,120 십억 원이었다. 매출액의 

개념은 중간재 거래를 모두 포함하므로 산업연관표에서는 총

산출액(= 총투입액)과 같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계”의 총투입액에서 태양광발전의 매

출액을 제외하고, ESRI의 태양광발전설비의 투입계수를 적

용하여 각 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 중간투입계, 부가가치, 

부가가치계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태양광발전설

비의 경우에 중간투입계는 2,278 십억 원, 부가가치계는 842 

십억 원이 된다2). 총투입액 중에서 중간투입의 비율은 73.0%, 

부가가치의 비율은 27.0%가 된다.

산업연관표의 가정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의 총투입은 태양

광발전의 총산출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의 

1) 본 연구에서 작성한 태앙광발전 반영의 산업연관표 2009가 사용한 

부분분류표는 부록에 기재한다.

2) 우리나라의 태양광설비에 대한 생산공정과 일본의 태양광설비에 대

한 생산공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태양광설비 투

입계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태양광설비 투입구조를 형성하면 우

리나라에서는 투입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투입구조에서 투입이 0이면 이를 유지한다. 투입이 0

이어서 투입규모가 축소 또는 왜곡되는 것은 해당투입량을 중분류 

또는 대분류기준의 관련산업부문에 포함시켜 완화한다. 

열에서 도출한 총투입액 3,120 십억 원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행의 총산출액과 같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의 행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사용되는 곳을 파악한다. 발전설비는 최종재이므로 최종수요

부문(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재고조정, 

수출)에서 소비된다. 지식경제부(2010)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의 수출액3)은 13억 USD 이므로 2009년 환율(1,166.49/USD)

을 적용한 1,516 십억 원을 배분한다. 부가가치는 해당부분의 

소득이므로 민간소비지출에는 매출액 중에서 부가가치의 비

율에 해당하는 842 십억 원을 계상한다.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된 수입이 0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기초통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0으로 한다. 

최종수요를 구성하는 고정자본형성은 투자와 관련된다. 지

식경제부(2010)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에서의 투자는 2,386 

십억 원이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항등식(Y=C+I+G+NX, 

Y 생산,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NX 순수출)에 기초하므

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은 생산과 같아야 한

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비(842 십억 원), 투자(2,386 십억 

원), 정부지출(0 원), 수출(1,516 십억 원), 수입(0 원)을 더하

면 4,744 십억 원이며, 이는 총산출액 3,120 십억 원보다 크

고, 국민계정의 항등식을 위반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2010)

의 숫자에 근거하면 총산출액에 대한 투자의 비율은 76%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투자에 대한 조사통계의 값을 

산업연관표에 부합시키기 어려우므로 고정자본형성을 0으로 

가정한다4). 총산출액에서 최종수요(2,358 십억 원)을 제외

한 761 십억 원은 중간수요이며, 태양광발전설비는 발전부문

에 배분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전력,가스,열”로 할당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태양광발전설비 반영의 산업연관표를 작

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작

성한 태양광발전설비 반영의 산업연관표 2009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부만을 부록에 제시한다.

산업연관표 내에서 태양광발전이 해당하는 산업부분을 파

악한다.

3)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수입액 통계의 이용에 제약성

이 존재하여 수입을 0으로 가정하였다. 무역통계의 HS code를 이용

하여 태양광설비의 수입액을 도출하면 이 가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의 생산 중의 일부가 투자로 이루어지므로 기초

통계의 보완을 통하여 이와 같은 강한 가정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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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10십억 원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십억 원

부문분류 유발액 부문분류 유발액

농림수산업 0.027 일반기계 0.148

광업 0.039 전기전자기계 0.324

식료품 0.045 태양광발전설비 10.010

섬유제품 0.021 정밀기계 0.007

펄프, 종이. 목제품 0.079 운송기계 0.042

석유, 석탄제품 0.291 기타제조공업제품 0.169

유기화학제품 0.131 전력, 가스, 열 0.786

무기화학기초제품 0.102 수도, 폐기물 0.038

합성수지 0.105 건설 0.016

합성고무 0.006 상업 0.280

화학최종제품 0.187 운송 0.462

유리, 유리제품 0.828 통신,방송 0.049

세멘트, 세멘트제품 0.001 금융, 보험 0.150

기타요업, 토석제품 0.034 부동산 0.047

철강, 강재 1.181 서비스 0.356

비철금속제련, 정제 1.404 사무용품, 기타 0.012

비철금속가공제품 1.540 가계외소비지출 0.094

금속제품 0.310 합계 19.321

→ 전기전자기계의 총투입액에서 태양광발전의 매출액을 

제외한다.

→ ESRI의 태양광발전설비 투입계수와 태양광발전설비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의 투입구조를 구성한다.

→ 배분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의 수요처를 

규명한다.

→ 최종수요 중에서 민간소비지출에 태양광발전의 부가가

치(또는 매출액)을, 수출에는 공표수출액을 반영한다. 

4. 생산유발효과분석

유발효과분석은 해당재화 1단위를 생산한 경우에 직‧간접

적으로 발생되는 산출의 정도이다. 이는 특정산업분야에서 

창출된 수요가 다른 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직간접의 유발효

과를 정량화시키는 것이다. 

식 (1)~(2)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본식들이다. 유발

효과분석에서는 투입계수표(A)를 기초로 작성하는 생산유발계

수표(레온티에프 역행렬)를 이용한다.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

면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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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 최종수요

EX 수출벡터

IM 수입벡터

 최종수요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 수출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 수입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 j번째 산업의 총생산

 j번째 산업의 i 번째 산업에 대한 투입

 j번째 산업에 대한 i번째 산업으로부터의 투입계수

I 단위행렬

A 투입계수의 행렬

B 레온티에프 역행렬 = 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

생하였을 때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 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정한다.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서 10 십억 원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의 크기는 Table 3과 같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보면 19.321 십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 이는 수요 발생의 

1.932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10 십

억 원의 수요가 모든 산업에 대해서 0보다 큰 생산을 유발시

키고 있다.

각 산업의 유발생산액을 보면 철강 및 강재(1.181 십억 원), 

비철금속제련 및 정제(1.404 십억 원), 비철금속가공제품

(1.540 십억 원)에서의 유발정도는 십억 원 이상으로 다른 산

업들보다 크다. 대부분의 산업들은 십억 원 이하의 유발생산

액을 갖는다. Table 3에서 태양광발전설비의 유발이 10.010 

십억 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10 십억 원의 수요가 포함된 것이

며, 10 십억 원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은 태양광발전이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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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으로부터 일부분을 투입하여 생산하기 때문이다.

Table 3의 결과를 도출하는 유발효과분석은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직․간접효과(생산유발효과)를 모두 반영하

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 Park 

and Heo(2007)는 산업연관분석의 직간접효과는 직접효과의 

2∼3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5. 결 론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

자와 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국

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이 이행가능성을 가지려면 

효율성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정성적인 근거보

다는 정량적인 근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산업 현황 통계를 이용하

여 공표산업연관표 2009에 태양광발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

킨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에 따른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신규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다른 산업에 미치

는 유발생산액이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이용한다. 각 산

업에 대한 유발생산액의 크기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유

용성을 보다 더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분석대상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정한 것은 지식경제부(2011)

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성

장이 컸으며, 이 분야들은 제 2의 반도체 및 조선산업으로서

의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10십억 원의 

수요는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의 생산과 중간재

의 거래를 통하여 이 수요의 1.932배인 19.321 십억 원의 생

산을 유발한다. 산업별로 유발생산액의 크기는 차이를 갖지

만, 모든 산업이 0보다 큰 유발생산을 갖는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분야이므로 기존

의 산업을 대체하고 구축하는 효과는 갖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설비를 독립된 산업부문으로 설정하고 작성한 

산업연관표는 ESRI(2007)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제조분야의 

투입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투입

계수데이터에 대한 이용제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

라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생산공정이 일본의 해당 생산공정과 

같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위하여 정부

가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보급에 해

당하는 시공과 유지까지로 확대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비의 제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

초데이터가 구비되는 것에 따라서 시공과 유지를 포함하는 진

정한 의미의 보급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기존의 화석연

료들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유발액이 

2배에 이른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들이 다른 산업

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신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

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지

식경제부(2011)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우리나라의 성장중심산업으로의 가능분야라고 평가

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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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내생부문의 부문분류표

부문분류 부문분류

001 농림수산업 019 일반기계

002 광업 020 전기전자기계

003 식료품 021 태양광발전설비

004 섬유제품 022 정밀기계

005 펄프, 종이. 목제품 023 운송기계

006 석유, 석탄제품 024 기타제조공업제품

007 유기화학제품 025 전력, 가스, 열

008 무기화학기초제품 026 수도, 폐기물

009 합성수지 027 건설

010 합성고무 028 상업

011 화학최종제품 029 운송

012 유리, 유리제품 030 통신,방송

013 세멘트, 세멘트제품 031 금융, 보험

014 기타요업, 토석제품 032 부동산

015 철강, 강재 033 서비스

016 비철금속제련, 정제 034 사무용품, 기타

017 비철금속가공제품 035 가계외소비지출

018 금속제품

부록 2 ESRI의 태양광발전설비의 투입계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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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태양광발전 반영의 산업연관표 2009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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